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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racial features, 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and preference by Korean children. The study participants comprised 89 children aged 

3-5 years. The children performed photograph description and choice task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lder children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younger children to use racial 

feature and less likely to use general physical feature to describe the stimuli. Second, children tended 

to select the South-Asian person speaking in Korean language as a Korean, rather than the Korean 

person speaking in English. Third, children tended to select the person of Korean appearance speaking 

in English as a playmate. The result revealed the developmental features of racial awareness. 

Furthermore the correspondence of language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children’s in-group 

classification whereas the correspondence of appea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children’s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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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화

의 추세는 경제발전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외부 인구의 유입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노동 인구를 송출하던 국

가였으나 현재는 노동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국

가로 변했으며,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

는 이민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

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한국보다 경제적으

로 낙후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차별

과 무시의 태도를 보인다(Seol, 1999). 한국인은 

특히 중국인과 동남아인에 대해 큰 사회적 거리

감을 나타냈다(Kim et al., 2011). 이 중 동남아

인은 외모의 차이가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더욱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동남아인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로서 한국 사회에

서 한 부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은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유아기에

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게 되므로, 미래 사

회를 책임질 유아들이 다양한 배경의 사회 구성

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개별적으로 다루기보

다 일련의 특질이나 특성으로 복잡한 일상의 경

험을 단순화하는 범주화 과정을 통해 사건을 일

반화하고 유형화한다(Allport, 1958). 사회적 범

주화는 사회적 세계를 구분되는 범주나 부류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한 개인을 범주에 포함시

킬지 아니면 제외시킬지를 체계적으로 결정한

다(Turner, 1982). 유아들 또한 이른 시기부터 

사회적 세계에 대해서 범주적으로 인식하여, 자

신에게 친숙한 것과 낯선 것을 구분한다. 가령 

신생아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보다 엄마의 목소

리를 더 잘 인식(DeCasper & Fifer, 1980)하며, 

3개월 영아는 같은 인종 집단 구성원의 얼굴을 

다른 인종 집단 구성원의 얼굴보다 잘 인식한다

(Sangrigoli & Schonen, 2004). 

인종은 성별, 연령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적 범

주이다(Kinzler, Shutts, & Corell, 2010). 19세기 

이후에는 구분 가능한 신체 특징을 지니는 백인종

(caucasoid), 흑인종(negroid)과 황인종(mongoloid)

의 세 가지로 인종을 분류하고 이들이 기후 조건

에 따른 적응 과정에서 형성된 군집이라고 보는 

관점이 유행했으나, 이 방법은 부정확하고 자의

적이다. 예를 들어 흑인종의 경우 흑인 간에 다

양한 신체적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일 인종으로 보는 관점이 팽배했던 것은 노예제

도라는 사회적 요인 때문이었다(Hirschfeld, 1998). 

Loveman(1999)은 인종을 인종화된 사회 집단으

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유아의 인종 집단에 대한 

태도 연구들은 해당 사회에 존재하는 주류 인종

집단과 소수 인종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캐나

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Aboud(2003)의 연구는 

유아가 어떤 인종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면서 보

기로 백인 캐나다인, 흑인 캐나다인과 캐나다 원

주민을 제시했다. 스페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스페인인, 중국인, 라틴아메리카인과 

집시로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유아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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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살펴보았다(Enesco, Navarro, Paradela, & 

Guerrero, 2005). 

인종 인식(racial awareness)은 ‘인종 범주간

의 시각적 차이와 사람들이 이러한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지각적 단서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Porter, 1971). 인종 인식은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측정되었다. 초반에는 다양한 인종적 

신체 특징을 보이는 인형(Clark & Clark, 1939), 

그림이나 사진(Guerrero, 2006) 등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이 중에 흑인(백인)은 누구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하여 인종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식은 Jahoda(1963)가 지적한 바와 같

이 인종의 시각적 차이를 깨닫는지 살펴보기 위

해 사회 및 언어적 요인이 포함된 인종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었

다. 이러한 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자가 인종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유아에게 자발

적이고 무의식적인 분류를 해 보도록 하는 방법

이 사용되었다(Guerrero, Enesco, & Lam, 2011; 

Lam, Guerrero, Damree, & Enesco, 2011; Ramsey, 

1991; Ramsey & Myers, 1990; Semaj, 1981).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Shin, 

2007; Shim, 2010; Lee, 1999)에서는 유아가 여

러 인종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

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이러

한 태도를 형성하기 이전에 지각적 요인을 바탕

으로 유아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인종 인식을 

지각적 수준에서 살펴본 연구(Chang, Lee, Kim, 

& Kim, 1999; Lee, 2009)는 흑인, 백인과 황인

의 세 인종을 유아에게 제시하였다는 한계가 있

다. 인종 분류는 생물학적 관찰이 동원되지만 

문화적 개념과 결합(Taylor, 2004)되기 때문에 

해당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동남아인이 현저한 신체

적 차이(Cho, 2000)를 보이며 사회경제적 지위

가 한국인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차별 

대상이 되고 있다(Seol, 1999). 따라서 한국의 

주요 소수 집단이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

했던 동남아인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가 이들을 

인종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화의 역사가 

깊은 미국과 같은 지역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유아가 3-4세부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

(Porter, 1971; Rotheram & Phinney, 1987)한다

고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급속히 다문화를 경

험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5세가 되어야 인종

적 신체 특징을 중요하게 인식한다(Guerrero et 

al., 2011). 한국 또한 스페인과 같이 최근 20년

간 다문화 사회화가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의 인

식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날 수 있다. 

인종적 신체 특징을 측정하는 방법론적 측면

을 살펴보면,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종별 인물 

자극을 동시에 제시하고 인종 명칭에 맞는 인물

을 고르거나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사진이 제시되는 순서나 비교 가능한 대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인종 특징의 현저함이 지각되

는 수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Guerrero(2006)의 

연구에서 백인-흑인 순서로 인물 자극을 제시

하였을 때보다 흑인-백인 순서로 제시하였을 

때, 유아들이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해 언급하

는 비율이 높아졌다. Semaj(1981) 또한 같은 인

종의 인물 2명을 제시한 경우보다 다른 인종의 

인물 2명을 제시한 경우에 인종적 신체 특징에 

대한 인식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제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의 인식을 세부 조건별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인종적 신체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범주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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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적 신체 특성의 지각과는 다르다. 인종에 

따른 범주화는 사회적으로 내포된 의미에 대한 

이해가 포함(Guerrero et al., 2011)되기 때문에 

지각적 수준 이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적 범주화를 통해 유아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

분하게 된다. 내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이 ‘우리’

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집단(Allport, 

1958)을, 외집단은 내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을 

지칭한다. 범주화는 인지적 과정으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분류된 집단에 대해 유아가 특정 정

서 및 행동 요인을 갖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와 외집단 

편견(out-group prejudice)을 형성한다(Billig & 

Tajfel, 1972).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형성

이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치며, 내집단에 대한 긍정

적 태도 형성이 먼저 나타난다(Enesco, Guerrero, 

Callejas, & Solbes, 2008). 이 연구에서는 한국

의 다문화가정 유아가 주류 집단인 한국 또래에

게 그들과 같은 집단 즉 내집단으로 받아들여지

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내집단 과

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내집단 범주화 연구에서 개념 형성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 선호도와 같은 정서적 측면을 분

리해야 한다(Signorella, Bigler, & Liben, 1993). 

선행연구는 유아가 사회적 집단을 의식하고 범

주화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태도의 인지적 측면

과 정서 및 행동요인 측면을 혼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범주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인종적 신체 특징, 성별, 언어 

등이 다른 여러 인물 자극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누구와 놀고 싶은지 물어보는 방식이 사용되었

다(Kinzler, Dupoux, & Spelke, 2007; Shutts, 

Kinzler, McKee, & Spelke, 2009). 지각 또는 인

지적 입력이 없더라도 정서적 반응이 가능

(Zajonc, 1980)하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인지적 

분류 과정과 감정 및 행동 요인의 과정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 과제에서 친숙함과 

낯섦이 주요 단서가 된다(Cameron et al., 2001). 

유아는 자신과 닮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다(Aboud & Amato, 2003). 친숙함과 낯

섦의 구분은 지각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상대방

의 얼굴과 발화에 담긴 정보가 사회적 상호작용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Campanella & Belin, 

2007)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외모와 언어가 내

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한국 유아의 태

도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유아는 다문화 유아

의 외모가 다르거나 언어가 서툰 경우 이를 인

지했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Seo & Lee, 2007; 

Yoon & Cha, 2010). 

외모나 언어 중 어떤 단서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

아는 피부색, 얼굴 생김새, 신체 구조, 의복 등

과 같은 시각적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범주화를 

한다(Stangor & Lange, 1994). 이는 내집단 범

주화나 선호도가 시각적 단서의 영향을 받을 것

을 시사한다. 한편 언어는 사회적 집단의 분류

에서 외모 단서보다 늦게 사용(Bar-Tal, 1996)되

지만, 유아가 사회적 세계를 구분할 때 중요하

게 여기는 단서(Kinzler et al., 2007; Shutts et 

al., 2009)라는 결과가 있다. 언어는 집단 구성원

과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유

된 경험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공유하

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Heller, 1987). 

따라서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에서 시각 및 언

어 특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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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살펴보고,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른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은 인물 

자극 제시 조건(단일, 유사, 대조)

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

화 및 이에 대한 근거는 외모 단

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조건

과 불일치하는 조건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 및 

이에 대한 근거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

일치하는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

집 6곳의 만 3, 4, 5세 학급의 유아 8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 유아의 연령과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3세 30명(남아 13명), 4세 31

명(남아 14명), 5세 28명(남아 13명)이었다. 각 

시설은 다문화아동으로 등록된 원아가 없어 인

종적으로 동질적인 환경에 있었다. 사회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집단에 대한 범주화

는 유아의 인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참여 유아의 인지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Inhelder, Sinclair와 Bovet(1974)의 자료를 응용

한 Guerrero(2006)의 도형 분류 과제를 실시하

여 논리적 분류를 1회 이상 수행한 유아만 대상

으로 하였다.

2.연구도구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물 묘사 과제를 실시하였다.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

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 인종에 대한 선호도 측

정을 위해 친구 선택 과제를 실시하였다. 

1)인물 묘사 과제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유아가 인물의 인

종적 신체 특성을 이해하고 언급하는 것을 지칭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동남아인에 한정

해서 살펴보며, 유아가 인물 묘사 과제에서 인

종적 신체 특징(피부색 및 민족 집단 관련 용

어)를 언급하는 경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

한다고 간주하였다.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Semaj(1981)의 인물 묘사 과제를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단일 자극, 유사 자극 

및 대조 자극의 세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단일자극 조건은 각각 한국인 1명 또는 동남아

인 1명이었고 유사 자극 조건은 각각 한국인 2

명 또는 동남아인 2명이었으며 대조 자극 조건

은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으로 구성하였다. 

사용된 인물 자극은 모두 유아 사진으로 구성되

었으며 여아용 사진 4매와 남아용 사진 4매 총 

8매였다. 사용된 사진을 선정하기 위하여 유아 

인물 사진 80매에 대해 Tropp과 Wright(2003)가 

사용한 인물 사진 평정 방법을 참고하여 성인 

10명에게 각 인물 사진의 명확성, 성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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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매력도 및 인종적 신체특징을 판단하게 

하였다. 다섯 가지 항목에서 전원이 일치하는 

의견을 보인 사진을 최종 선정하여 사용했다. 

사진은 6cm×8cm의 크기였으며 유아의 상반신

까지 나와 있었고, 표정은 모두 웃는 얼굴로 통

일하였다. 각 유아는 자기의 성별과 일치하는 

유아 사진으로 된 과제에 참여하였다. 

인물 묘사 과제는 유아가 단일자극 1(한국 유

아 1명), 단일자극 2(동남아 유아 1명), 유사자

극 1(한국 유아 2명), 유사자극 2(동남아 유아 2

명), 대조자극(동남아 유아와 한국 유아)을 차례

로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이 1매 제시되는 단일자극 1과 2에서는 

“이 사진의 친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진에

서 무엇이 보여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였다. 

사진이 2매 제시되는 유사자극 1, 유사자극 2, 

대조자극에서는 “이 두 친구들은 서로 닮았어

요? 아니면 닮지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유아

가 대답하고, 이어서 “어떤 점이 닮았어요/닮지 

않았어요?”에 대해 대답하였다.

각 조건별 과제에 대한 유아의 응답을 분류

하기 위해 선행연구(Guerrero et al., 2011; Lam 

et al., 2011; Ramsey & Myers, 1990; Semaj, 

1981)를 참고하여 범주를 구성하였다. 범주는 

일반 신체특징(머리카락, 눈, 코, 입 등), 인종적 

신체 특징(피부색), 옷, 성별, 기타(표정, 인물 

평가 등)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인종적 

신체 특징 범주로 분류된 유아의 응답 사례를 

살펴보면 “피부가 하얘요”, “살이 까매요.”, “한

국사람 같아요.” 등이다. 유아가 응답한 내용이 

해당 범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15개를 추출하여 아동학 전공자 

2인에게 평정을 의뢰한 뒤,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과제별로 평정자간 일치도는 95.6%

∼97.3%였다. 평정자 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에는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토의한 후 

최종 항목을 선정하였다.

2)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를 외모 

및 언어 단서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범주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진과 음성 자료로 구

성한 과제를 사용한 연구(Hirschfeld & Gelman, 

1997; Kinzler, Shutts, DeJesus, & Spelke, 2009)

의 도구를 참고로 하였다. 외모 단서로는 유아

에게 친숙한 외모의 한국인 사진과 친숙하지 않

은 외모의 동남아인 사진을 사용하였다. 언어 

단서로는 유아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유아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외국어인 영어로 녹음된 발

화 자료를 사용하였다. 

3)친구 선택 과제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하

여 친구 선택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과제는 앞

서 내집단 범주화를 위해 사용하였던 도구를 사

용하였다. 유아가 내집단 범주화 및 근거에 대

한 응답을 마친 후 연구자는 곧바로 “○○이는 

두 명 중에 누구와 놀고 싶어요?”라고 질문하였

다. 한국인과 동남아인이 참여 유아에게 각각 

놀이 상대로 선택된 총 빈도 및 비율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와 친구 선택 과제

는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으로 나누어 제시되

었다.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조건

(이하 일치 조건)과,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이하 불일치 조건)의 두 유

형으로 제작되었다. 일치 조건은 한국인 사진에

서 한국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고 동남아인 

사진에서는 영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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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cent of children mentioned racial physical feature during the task n(%)

Age

Task condition

Single stimulus Similar stimuli Different stimuli

1 Korean 1 South Asian 2 Koreans 2 South Asians
1 Korean & 

1 South Asian

The frequency of mentioning 

racial physical feature

The frequency of judgement 

that two stimuli are similar

3 years old 0(0.0) 3(11.1) 12(40.0) 8(27.6) 9(30.0)

4 years old 0(0.0) 10(34.5) 11(35.5) 12(38.7) 2(6.5)

5 years old 2(7.4) 15(57.7) 13(46.4) 17(50.7) 3(10.7)

Total 2(2.6) 28(34.1) 36(40.4) 37(42.0) 14(15.7)

Χ 2 (df) N.S. 12.78(2)**

**p < .01.

반면 불일치 조건은 한국인 사진에서 영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고 동남아인 사진에서는 한

국어 발화 자료가 나오도록 하였다. 

3.연구절차

연구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조용한 공

간에서 일대일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과제는 10인치 노트북 화면에서 파워포인트로 

제시되었다. 연구자는 먼저 유아와 간단히 라포

를 형성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 수행에 소

요된 시간은 평균 10분이었다. 

4.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와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

였다. 유아의 인종적 신체특징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

하였다.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 

및 이에 대한 근거가 외모 및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

하였다. 

Ⅲ. 결과분석

1.과제 조건에 따른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인물 묘사 과제 중 단일 자극 조건에서 한국

인 사진 1매를 제시하며 “이 사진의 친구가 어

떻게 생겼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인종적 신체 

특징(예: “피부가 까매요”, “피부가 하얗고 한국

사람 같아요.” 등)을 언급한 비율은 연령 및 자

극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Table 1을 살펴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남아인 1명이 제시된 

단일자극 조건, 동남아인 2명이 제시된 유사자

극 조건 및 한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이 제시

되는 대조자극 조건에서 인종적 신체 특징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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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The frequency of choice as Korean

Presented stimuli
Chosen as a Korean

n(%)

Condition 1 
Korean child / Korean speaking 41(91.6)

South Asian child / English speaking 1( 2.4)

Condition 2
Korean child / English speaking 7(14.9)

South Asian child / Korean speaking 40(85.1)

Χ 2 (df) 61.09(1)***

***p < .001.

빈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단일자극 조건

에서는 한국인 1명인 경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한 유아는 3세와 4세는 0명(0%), 5세는 2명

(7.4%)이였다. 반면 인물사진이 동남아인 1명인 

경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한 비율은 3세 3

명(11.1%), 4세 10명(34.5%), 5세 15명(57.7%)

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종적 신체특징을 언

급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인물 자극이 2명씩 제시되는 유사 및 

대조자극 조건에서는 두 인물이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유사자극 조건에

서 한국인 2명의 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서로 닮

았다는 응답이 36명(40.4%)이었으며, 동남아인 

2명의 사진에 대해서 서로 닮았다는 응답은 37

명(42.0%)으로 비슷하였다. 대조자극 조건의 한

국인 1명과 동남아인 1명에 대해서도 서로 닮

았다는 응답은 14명(15.7%)로 유사 자극의 경

우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2.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 찾기 과제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2 = 61.09, df = 1, p < .001). 

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 42명 중 41명(97.6%)

이 한국인 외모와 한국어 발화 조합의 유아 인

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불일치 조

건에 참여한 유아 47명 중 40명(85.1%)이 동남

아인 외모와 한국어 발화 조합의 인물을 우리나

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7명(14.9%)이 한국인 

외모와 영어 발화 조합의 인물을 우리나라 사람

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친숙한 외모와 언어를 

기반으로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를 수행하

며, 외모 단서보다는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

물을 내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

사한다. 

유아의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의 근거는 

유아의 선택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살펴보았다. 유아의 개방형 

진술을 일차적으로 정리한 뒤, 아동학 석사 2인

의 평정자간 일치도 확인을 거쳐 총 5개의 범주

로 선정하였다. 이는 Table 3에 정리한 것과 같

이 동일한 언어 사용(예: “말이 한국사람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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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and percent: Justification of racial in-group classification

Task condition

Condition 1 Condition 2

Korean child with 

Korean speaking

South Asian child 

with English speaking

Korean child with 

English speaking

South Asian child 

with Korean speaking 

Chosen as Korean 41( 97.6) 1(  2.4) 7(14.9) 40( 85.1)

Justification

Same language 28( 82.4) 0(  0.0) 1(14.3) 26( 83.8)

Same visual features  4( 11.8) 0(  0.0) 3(42.9)  2(  6.5)

Attractiveness  1(  2.9) 0(  0.0) 2(28.5)  1(  3.2)

Longing for English  0(  0.0) 1(100.0) 0( 0.0)  0(  0.0)

Etc.  1(  2.9) 0(  0.0) 1(14.3)  2(  6.5)

Total 34(100.0) 1(100.0) 7(100.0) 31(100.0)

Χ 2 (df) 35.00(4)*** 14.73(3)**

**p < .01. ***p < .001.

니까요”), 동일한 외모(“얼굴색이 같으니까.”), 

외모의 매력(“예쁘니까요.”), 영어에 대한 동경

심(“영어로 말했어요.”), 기타(“그냥요.”)의 다섯 

가지이다.

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가 응답한 범주화 

수행의 근거는 범주화 양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 조건에서 한국

인 사진과 한국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을 

내집단(한국인)으로 선택한 41명 중 동일한 언

어 사용을 근거로 선택한 비율(82.4%)이 가장 

높았다. 한편 불일치 조건에서 동남아인 사진과 

한국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을 내집단(한국

인)으로 선택한 40명(85.1%) 중에서도 동일한 

언어 사용을 근거로 선택한 비율(83.8%)이 가

장 높았다. 이는 인물 자극이 유아와 같은 언어

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집단으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유아가 인종에 대한 내집단 범주

화에서 동일한 언어 사용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

은 동일한 언어 사용을 통한 소속감 공유로 해

석된다. 이는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한 Kinzler

와 Dautel(2012)의 연구에서 언어 집단 소속감

이 개인의 정체성에서 결정적이라고 인식했다

는 결과와 일치한다. 

3.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인물 선택 과제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물 자극에 대한 유아의 선호도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 = 16.30, df = 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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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and percent of choice as a playmate

Presented stimuli
Chosen as a playmate

n(%)

Condition 1 
Korean child / Korean speaking 35(94.6)

South Asian child / English speaking  2( 5.4)

Condition 2
Korean child / English speaking 24(54.5)

South Asian child / Korean speaking 20(45.5)

Χ 2(df) 16.30(1)***

***p < .001.

일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 37명 중 35명(94.6%)

이 한국인 외모와 한국어 발화 조합의 유아 인

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선택하였다. 불일

치 조건에 참여한 유아 44명 중에서는 24명

(54.5%)이 한국인 외모와 영어 발화 조합의 인

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선택하였다. 

일치 조건에서 유아가 한국인 외모에 한국어

를 사용하는 인물을 놀이 상대로 선택한 것은 

유아가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Aboud & Amato, 

2003; Allport, 1958)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불일치 조건에서 유아가 언어 단서보다 외모 단

서가 일치하는 인물을 놀이 상대로 선호한 결과

는 주류 집단의 유아가 자신과 같은 인종의 또

래와 노는 빈도가 높았다(Ramsey & Myers, 

1990)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인종 집단 간의 

접촉이 편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McGlothlin 

& Killen, 2010)는 설명과 같이, 이 연구의 참여 

유아는 동남아인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친숙한 한국인 외모의 

인물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불일치 조건에서도 외모 단서가 일치하는 인

물이 선택된 비율이 유의하게 높지만, 언어 단

서가 일치하는 인물이 선택된 비율도 45.5%로, 

일치 조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인물의 외모 단서가 내집단

의 것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언어가 일치하면 

놀이 상대로 선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

한 결과는 유아가 같은 인종이지만 언어가 다른 

또래보다는 인종이 다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

는 또래를 선호했다는 연구(Kinzler et al., 2009)

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의 인종에 대한 

선호도는 외모 단서의 영향을 받지만 언어 단서

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Table 4에서 보

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인종적 신체 특

징이 동남아인이 영어로 말하는 경우 놀이 상대

로 선택된 비율이 5.4%이지만 동일한 인물이 

한국어로 말하는 경우 선택된 비율은 45.5%로 

높았다. 

인종에 대한 선호도의 근거는 내집단 범주

화의 근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어 사용, 동

일한 외모, 외모의 매력, 영어에 대한 동경심 

및 기타의 다섯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유아의 

응답 양상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물 

자극의 인종적 신체 특징과 언어가 일치하는 

조건의 과제에 참여한 유아 37명 중 35명

(94.6%)이 한국인 사진과 한국어 음성 자료를 

배치한 조합의 인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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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cy and percent: Justification of racial preference n(%)

Task condition

Condition 1 Condition 2

Korean child with 

Korean speaking

South Asian child with 

English speaking

Korean child with 

English speaking

South Asian child 

with Korean speaking 

Chosen as playmate 35( 94.6) 2(  5.4) 24( 54.5) 20( 45.5)

Justification

Same language 13( 44.8) 0(  0.0) 0(  0.0) 10( 66.7)

Same visual features  8( 27.6) 0(  0.0) 2( 11.1)  2( 13.3)

Attractiveness  5( 17.2) 1( 50.0) 8( 44.4)  0(  0.0)

Longing for English  0(  0.0) 0(  0.0) 2( 11.1)  0(  0.0)

Etc.  3( 10.3) 1( 50.0) 6( 33.3)  3( 20.0)

Total 29(100.0) 2(100.0) 18(100.0) 15(100.0)

Χ 2(df) 4.77(3) 14.73(4)***

***p < .001.

선택하였다. 선택 근거를 살펴보면 ‘동일한 언

어사용(예: “한국말을 하니까 말이 통해요.”)’

을 언급한 유아가 13명(44.8%)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다. 이는 인물 자극이 유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놀이 친구로 선택되었

음을 의미한다. 

인물 자극의 인종적 신체 특징과 언어가 일치

하지 않는 조건의 과제에 참여한 44명의 유아 

중 24명(54.5%)가 한국인 사진과 영어 음성 자

료를 배치한 조합의 인물을 함께 놀고 싶은 친

구로 선택하였다. 선호의 근거를 제시한 유아는 

24명 중 18명이었다. 대상 선호의 근거 중 ‘외모

의 매력’을 제시한 유아가 8명(44.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인물 자극의 외모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놀이 친구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일치 조건에서 유아가 한국인 사진과 한국어 

조합의 인물을 선택한 결과는 유아가 익숙한 인

물을 선호한다(Aboud & Amato, 2003; Allport, 

1958)는 맥락에서 해석된다. 불일치 조건에서는 

외모가 일치하는 인물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

는데, 이는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이 인종 측

면에서 동질적 환경에 살면서 같은 인종적 신체 

특징을 지닌 또래들과 놀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같은 외모의 인물을 놀이 친구로 선

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하 불일치 조건에서 언

어가 일치하는 인물을 선호하는 비율은 외모가 

일치하는 인물을 선호한 비율보다는 낮으나 

45.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놀이는 상호작

용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유아는 놀이 상대를 

선택할 때 사회적 관계를 맺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언어(Heller, 1987)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외국인거주자의 수가 증가하는 한

국의 사회적 추세에서 동남아인에 초점을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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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인종 인식 연구가 부족한 점에 주목하

여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인종적 신체 특징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되는 인물 자극의 개수 및 제시 순서의 

조건별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외모와 

언어에 따라 동남아인에 대한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수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첫째, 높은 연령의 유아일수록 동남아인을 

보았을 때 인종적 신체 특징을 뚜렷하게 인식

하였다. 한국인을 묘사할 때 3, 4, 5세 유아 모

두 머리카락의 형태나 길이, 얼굴 생김새 및 구

성 요소, 옷의 색상이나 장식 요소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인을 묘사할 

때는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적 신체 특

징이나 옷을 언급하는 빈도는 감소하고, 인종적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유아의 인종 인식의 발달에서 연령

과 같은 개인 내적인 성숙 요인이 작용함을 보

여준다.

둘째, 인물 자극이 2명씩 제시되는 유사 및 

대조 조건에서 두 인물이 모두 닮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이는 유사성에 대한 지각

이 차이의 지각보다 어렵다(Markman, 1989)는 

설명으로 이해된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제시된 사진의 동남아인 2명이 서로 닮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사람들이 외

집단 구성원간의 외양 차이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한다(Bartsch & Judd, 1993; Mullen & Hu, 

1989; Park & Rothbart, 1982)는 결과와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유아는 

동남아인을 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동남

아인 2명에 대해 외모가 닮았다고 평가하게 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해석 또한 가능하다. 유

아들이 동남아인 2명이 서로 닮았다는 근거로 

피부색을 언급한 빈도와, 서로 닮지 않았다는 

근거로 피부색을 언급한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

났기 때문이다. 만약 유아가 동남아인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외집단으로 여기는 태도가 나

타났다면 두 인물이 닮았다는 판단에서만 인종

적 신체 특징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했을 것이

다. 유사성보다 차이에 대한 인식이 더 쉽기 때

문에 유아들이 두 인물이 다르다고 판단은 하였

으나 근거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이전의 응답 

내용과 상관없이 인물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

이 현저하게 지각되어 이를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지만, 한국인과 함께 

제시되어 차이가 부각될 때에 동남아인의 인종

적 신체 특징이 보다 현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유아의 인종 인

식 연구와 비교하여볼 때,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이 사회 맥락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적 담론

으로 다루어졌던 미국에서는 유아들이 3∼4세

부터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한다(Porter, 1971; 

Rotheram & Phinney, 1987). 최근 20여 년 동안 

급속히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5세가 되어야 인종적 신체 특징을 중요하게 인

식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Guerrero et al., 2011). 

이 연구대상인 한국 유아는 5세가 되어야 동남

아인에 대한 인종적 신체 특징을 인식하는 비율

이 50% 이상 되어, 다른 국가의 유아보다 인식

의 시기가 늦었다. 

신체 특징이 사회 및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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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유아의 인물 묘사에서 성별에 대한 언

급 빈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유아를 대

상으로 한 Semaj(1981)의 연구에서는 인물을 

묘사할 때 유아가 성별을 언급한 비율이 36%∼

90%의 범위였다. 스페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Guerrero 등(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84.3%

∼100%가 인물을 묘사하면서 성별을 언급하였

다. 이에 비해 이 연구의 유아가 성별을 언급한 

비율은 0%∼8.9%로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국

가별로 유아가 자신을 설명할 때 성별을 언급한 

비율이 달랐다는 결과(Lambert & Klinberg, 

1967)와 같이 성별에 대한 언급은 사회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어에 따른 차이

로 볼 수도 있다. 영어나 스페인어는 정도에 차

이가 있으나 문법 체계에 성 정보가 입력(Sera 

et al., 2002)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을 지칭할 때 

자연스럽게 성별이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적 신체 특징 관련 

용어도 언어 체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인물의 특성을 묘사할 때 해당 언어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확

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한 검증이 필

요할 것이다. 

넷째, 유아가 어떤 인물을 보고 내집단 구성

원인지를 판단할 때 그 인물이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한 단서였다. 유아는 시각 단서는 일치하나 

언어 단서가 일치하지 않는 인물보다는 시각 단

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언어 단서가 일치하는 인

물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선택의 근

거로는 인물이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 정보

보다 언어가 집단 분류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

구 결과(Heller, 1987; Hirschfeld & Gelman, 

1997; Kinzler et al., 2007; Kurzban, Tooby, & 

Cosmides, 2001; Stangor & Langue, 1994)와 일

치한다. 인종 집단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 차이에 

주목하는 인지 과정이 아니라 집단에 내포된 사

회적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한 Hirschfeld 

(1995)의 주장과 같이 이 연구에서도 유아는 지

각적 요인에 따라 단순히 범주화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인 언어에 집중하

였다.

다섯째, 유아가 어떤 인물을 보고 놀고 싶은

지 판단할 때 그 인물의 외모가 중요한 단서였

다. 이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가 상반되는 조

건에서 선호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Kinzler와 Spelke(2011)의 

연구에서 5세 유아는 자신과 인종이 일치하지 

않지만 모국어 악센트를 쓰는 사람보다, 자신과 

인종이 일치하지만 외국어 악센트를 쓰는 사람

을 친구로 선택했다. 이 연구에서도 유아는 언

어 단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외모 단서가 일치하

는 인물을 놀이 친구로 선택하였고, 선택의 근

거로는 외모의 매력을 언급한 비율이 높았다. 

Chen, Correveau와 Harris(2011)의 결과에 따르

면, 유아는 자신에게 친숙하거나 이전에 신뢰도

가 입증된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를 선호하였다. 

이 연구 대상 유아가 인종 측면에서 동질적 환

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유아는 경험

상 한국 외모의 또래가 놀이 상대로 더 친숙하

기 때문에 한국 인물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인물이라도 언어가 일치하면 놀

이 상대로 선택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유

아의 외집단에 대한 선호 형성 과정에서 해당 

외집단에 대해 자주 접촉하여 친숙하게 되는 것

이 중요함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에 유아 교

육 현장에서 다양한 집단에 대해 알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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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동남아인에 대한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은 연령 및 인물 

자극의 유사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인 내적인 특성을 가지며 사회․문화적 환경

의 영향도 받음을 알 수 있다. 언어가 내집단 

범주화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통해 유아

의 인종 집단에 대한 인식은 지각 수준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선호도에서 외모 단서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통해 내집단으로 수용된다고 하여 바로 선호도

가 높아지고 놀이 상대로 선호되는 것은 아님

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본 기존의 연구를 보면, 한국의 다문화 유아

가 외모의 차이로 인해 놀림을 받는다(Seo & 

Lee, 2007)는 결과가 있다. 이 연구는 외모와 

언어 특징으로 나누어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

를 살펴보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외모와 언어 

중 한 가지가 배타적으로 선택되지는 않을 것

으로 사료된다. 외모나 언어의 유사성과 이질성

은 연속선상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또

래에 대한 평가나 선호도와 관련되어 있는 양

상은 다양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인물 자극을 한국인과 동남아인

에 한정해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는데, 후

속 연구에서 백인이나 흑인 인물 자극을 사용

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와 선

호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

는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의 세부 요인을 나

누어 보아야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외모의 

여러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인물 사진을 선

정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어 제한된 인물 자

극을 여러 가지 과제에 반복 사용하였다. 즉 

단일 자극에서 제시했던 유아의 사진을 유사 

자극과 대조 자극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하였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이미 보았다는 점이 

유아의 대답에 오염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도구 제작 과정에서 여러 장

의 사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에게 

영어가 인지도가 높은 외국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영어와 같이 인지도가 

높은 외국어와, 보다 인지도가 낮은 언어(예: 

베트남 어)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동남아

인에 초점을 맞추어 인종적 신체 특징의 현저함

이 달라질 수 있는 단일, 유사, 대조 조건으로 

나누어 인물 자극을 제시하여 각 조건에 따라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의 경향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세부적으로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인종에 

대한 유아의 내집단 범주화와 선호도를 분리하

여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 과정의 양상이 다르다

는 것을 밝혔으며, 외모 단서와 언어 단서로 나

누어 살펴봄으로써 이 요인들이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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